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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박영실⋅이영미

｜  요   약 ｜

□ 연구배경 

 ㅇ 다양한 부서에서 지표체계를 개별적으로 작성·서비스함에 따라 지표체계 간 유사․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ㅇ 지표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표생산․서비스 제공에서 효율성을 제고

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연구내용

 ㅇ 해외사례 검토 

   - 웰빙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지표 서비스 중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SDGs 반영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발전 경로 채택

   - 지표 작성은 정책부처의 수요에 따라 진행되며,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ㅇ 지표체계 조정방안

   - 지표체계는 정책적 접근과 개념적 접근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되, 조정은 개념적 
접근에 속하는 지표체계를 대상 

   -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조정하되, 전자에는 삶의 
질지표와 사회지표와의 통합문제가 후자는 국가주요지표의 내용 및 명칭 변경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 

□ 결론 

 ㅇ 향후 청내 지표체계조정위원회 등을 구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표 작성 

방법 및 표준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중장기적 계획 필요 

주요 용어 : SDGs, SDI, SD,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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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통계청은 개인 삶의 질 및 국가의 발전상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

체계들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이하 사회지표), e-나라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이하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각 지표체계는 구축 및 개편 과정에서 개념 수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9년 처음으로 작성된 한국의 사회지표는 그동안 세 차례의 개편(1995·2004·2012년)을 

거치면서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포괄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교적 최근(2014년)에 

구축된 삶의질지표나 국가주요지표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와 같다. 

개념 수렴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ion, 

GDP)을 넘어서는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성 이슈가 제기되면서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표

체계를 구축 및 개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표체계 간 유사 및 중복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업무 중복과 이로 인한 예산활용의 비효율성, 이용자 혼란이라는 문제를 유발

하기 때문이다. 지표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지표 생산과 서비스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대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6년 12월에는 ‘다양한 국가지표 간 

체계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국가주요지표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올 상반기

에는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연구’(박영실·김석호·김인겸, 2017)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거나 서비스 중인 지표체계를 대상으로 작성목적, 

영역 그리고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연계(m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수행하여 지표체계 조정 및 

서비스 방안, 통계청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현재의 다양한 지표체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비슷한 환경에 

직면해 있는 해외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통계청 내 

관계자 협의와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한국 맥락에 부합하는 지표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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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황 및 문제점1)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 및 서비스 중인 종합 지표체계로는 사회지표, e-나라지표,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지표가 있다. 

이 지표체계는 환경영역에 중점을 둔 주제지표로 볼 수 있으나, 정부의 녹색성장기본

계획에 따라 구축되어 서비스 중인 주요한 지표체계 중 하나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국가지표 개발이 한창 논의 중이다. 

그런데, 지표 작성 및 서비스 주체가 모두 통계청인 경우는 사회지표, 삶의질지표, 국가

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뿐이다. e-나라지표는 각 부처에서 선정 및 작성된 지표를 통계청

에서 관리 및 서비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부에서 작성

하고 있으나 녹색성장지표와의 연관성으로 통계청에서 서비스 중이다. 한편, SDGs 글로벌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편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통계청 

지표체계 조정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제외하고, SDGs 글로벌지표2)를 포함한 6개 지표체계의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겠다.3) 

사회지표는 우리사회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상황의 변화 모습을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979년 최초 발간되었다. 이후 1995년, 2004년, 2012년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e-나라지표는 2005년 8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통계

지표를 중심으로 한 국정점검 및 국정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통계지표 

발굴, 자료작성 및 통계체계도 작성, 전산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서 2006년 6월 행정부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 9월에 일반국민들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총 41개 기관에서 740개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표체계 관리 및 서비스를 통계청에서 

담당한다. 삶의질지표는 2011년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통계청 내 삶의 질 지표정의위원회를 두고 여러 차례 개편과 수정을 거쳐, 

2017년에 국민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르고 있다.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

(wellbeing)과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집약된 통계로 

2013년에 개발 작업에 착수하여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녹색성장지표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SDGs 글로벌지표는 

1) 2017년 상반기 연구과제인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연구’(박영실·김석호·김인겸, 2017) 연구과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2) SDGs 국가지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의 근간이 되는 SDGs 글로벌지표를 
검토하고자 한다. SDGs 국가지표와 구별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채택한 지표를 SDGs 글로벌

지표로 칭하였다. 
3)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세분화된 집단이나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한 ‘e-지방지표’, ‘지역사회지표’, 

‘일가정양립지표’와 외부기관에서 작성 중인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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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제70차 UN총회에서 인류의 공동발전을 목표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이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232개 글로벌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실 외(2017)는 6개 지표체계들을 작성목적, 영역, 개별 지표 수준에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작성목적 및 영역 수준에서 볼 때, 국민 삶의 질 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가주요지표체계 간에 겹치는 부분이 두드러졌다. 특히 삶의질지표와 한국의 사회지표는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서 중복되고, 국가주요지표와 사회지표는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서 

중복이 발견되었다. 영역 및 개별 지표수준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사회지표, 삶의질지표, 국가주요지표 간에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 지표체계에서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리체계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사실 2009년 이전에는 지표체계 또한 

승인제도를 통해 관리하였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 종합정비 시행계획(2009)에 따르면 

지표체계를 각종 통계를 단순 분류 또한 수집·수록한 종합통계 등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사회

지표, 한국의 인재교육지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를 승인취소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이후 지표체계는 별도의 관리 없이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작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3절 추진방법

통계청 내 지표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절차를 

거쳤다. 첫째, 현 지표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4)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둘째, 통계청 내 

TF(Task Force)팀을 운영하였다. 

여기에서는 지표 간 조정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지표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삶의질 측정 워크숍에서 

지표체계 조정방안을 공론화하였다

([그림 3-1]참조).

4) 다양한 국가지표 간 체계적 관계 모색 세미나(2016년 12월) 및 박영실 외(2017)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림 3-1] 지표체계 조정 방법 및 절차



 제3장  통계청 주요 지표체계 간 조정 및 서비스 방안 연구   171

제3장

1. 해외사례 검토 

지표체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각국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표체계의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지표체계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체계 간 조정방법과 관련된 법 혹은 내규(regulation)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하였다.5)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지표체계 간 조정 및 절차, ② 개별 지표 선정 및 

관리, ③ 지표체계 서비스 방법, ④ 기타 사항 등이다. 설문조사는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핀란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5개국이 응답하였다.6)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들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지역에 속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 산물인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의 견고한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국가적 상황에 따라 

지표체계를 유지, 변형, 소멸시키는 모습을 차별적으로 보이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7) 

한편, 비영어권 국가의 홈페이지 분석과정에서의 한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지표체계에 대한 접근의 한계 등이 있었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2. 청내 TF팀 운영 및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개최  

청내 TF팀은 통계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책지표연구실, 통계정책과, 사회통계

기획과, 통계서비스기획과가 참여하였다. 2017년 9월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약 월 1회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지표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2차 회의에

서는 해외사례 검토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토의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도출된 조정방안에 대한 정밀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정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표체계 조정에 대한 

공동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회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2017년 11월 23일)에서는 오전 

세션을 삶의 질 지표와 타(他) 지표체계 간 관계정립으로 구성하였다. 이 세션에서는 해외

사례 검토, 청내 TF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5)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 Ⅰ.을 참고

6) 영국은 해외사례 검토 대상에서 추가되었으므로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일러둔다.  
7)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지표

체계를 작성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 이에 따라 UNCSD(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마련(1993) 및 개정(2001, 2006)을 하였다. EU 차원에서는 2001년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를 채택(2001) 및 개정(2006)하고 이 전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SDI)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이 개별 국가차원으로 확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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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추진결과 

1. 해외사례 검토 결과 

여러 지표체계의 공존과 해당 지표체계 간 유사·중복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연 한국적인 

상황에서만 제기된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해 온 여러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가. 핀란드 

○ (통계청 특징)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소속되어 있는 통계청은 공식통계의 2/3를 

생산하는 집중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다.8) 

8) 우리나라 통계청은 2017년 10월 현재 412개 기관에서 1,052종의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그 중 

60종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

[그림 3-2] 핀란드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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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핀란드 통계청은 [그림 3-2]처럼 Findicator라는 

별도 지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 사이트에서는 개별 지표(individual 

indicator)9)와 지표체계 모두를 서비스 중이다. 현재 SDI와 웰빙지표(Well-being 

indicators in Findicator)를 서비스하고 있다. 각 지표체계를 선택하면, 해당 지표

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하위영역, 개별지표를 볼 수 있다. 

○ (SDI)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전략인 ‘The Finland we want by 2050’을 근간으로 

마련되었으며, 8개 영역 3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8개 영역은 웰빙을 위한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for wellbeing), 시민참여사회(society of participation 

citizens), 지속가능한 일(sustainable work),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및 지역 커뮤니티

(sustainable communities and local communities), 탄소중립사회(carbon-neutral society), 

자원절약경제(resource-wise economy),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sustainable lifestyle), 

자연에 대한 존중(respect for nature)이다. 한편, ‘The Finland we want by 2050’는 

2016년 5월 SDGs를 반영해서 업데이트 되었으며, SDI 또한 SDGs 글로벌지표를 

반영하여 개편할 예정이다. 

○ (웰빙지표) 8개 영역,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8개 영역은 물질적 생활조건

(material living conditios), 생산 혹은 주요 활동(productive or main activity), 건강

(health), 교육(education), 여가 및 사회적 상호작용(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전(economic and physical safety), 거버넌스 및 기본권(governance 

and basic rigths), 자연 및 생활환경(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이다. 

○ (지표체계 간 관계) 두 지표 체계는 서로 다른 전통에서 출발한 것으로 중복성은 

낮아 보인다. SDI는 리우+20회의의 전통을 잇고 있어 환경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웰빙지표는 유럽통계처(Eurostat)의 삶의 질(Quality of life)10)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있다. 

○ (지표체계 조정) Eurostat의 가이드라인이나 지표작성과정에서 마련된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9) 개별 지표는 12개 세부영역으로 구분되어 서비스 중이다. 12개 영역은 경제, 노동시장, 소득·지출·부채, 건강, 
인구, 안전, 참여, 교육·연구, 커뮤니티구조·교통, 문화, 에너지, 환경·자연자원이다. 이 중 한 영역을 선택하면 
이 영역에 포함된 세부 지표들이 펼쳐지고 이 중 다시 한 지표를 선택하면 해당 지표의 정의, 시계열자료, 
출처 등을 볼 수 있다. 

10)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과 웰빙을 대등한 수준에서 상호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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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 (통계청 특징) 독일 통계청은 조직적, 재정적, 인사측면에서 연방내무성의 행정

감독을 받고 있으나, 통계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의 통계가 연방통계청에서 작성되고 있는 집중형 통계제도이다. 예외적으로 

금융·국제수지통계, 노동시장통계, 일부 운수통계, 일부 농업통계 등이 소관부처에서 

작성되고 있다(최봉호, 2004).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의 Facts & Figures 

메뉴의 하위 영역에 지표를 서비스하고 있다. 종합 지표체계와 주제 지표체계로 

구분된다([그림 3-3] 참고). 종합 지표체계에는 네 종류가 있다. 단기지표(Short term 

indicators), SDI, 세계화지표(Globalization indicators), 관료제비용(Burocracy costs)이 

그것이다. 

○ (SDI)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 기반하여 독일통계청에서 

작성·보고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이 독일 지속가능발전전략(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으로 

개정되면서 지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었다. 기존지표의 상당수는 새로 

[그림 3-3] 독일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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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속가능발전전략에 포함되었으며, 일부는 약간 조정되거나 새로운 세부

목표로 구성되었다. 기존 지표체계는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삶의 질

(quality of life),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국제적 책임(international responsibility)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던 반면에 새로운 지표체계는 17개 목표(63개 지표)로 재구성

되었다. 

  - 한편, 단기지표는 경제발전을 모니터할 수 있는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화지표는 공식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 경제 관계(external economic relations), 기업, 운송 및 

환경 분야로 나뉜다. 관료제비용은 정부 규제 및 입법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표로 

관료제 축소와 과도한 새로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측정도구이다. 

○ (기타 지표체계) 위와 같은 종합 지표체계와 함께 고용의 질, 빈곤과 부, 교육국제지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과학과 기술 지표, 구조지표체계 등의 주제 지표체계도 서비스 

중이다. 

○ (지표체계 조정) 지표체계는 정책수요에 따라서 작성되며,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 하에서 지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조정기제가 별도로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 네덜란드

○ (통계청 특징) 네덜란드 통계청은 1899년 설립되었으며,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소속에서 2004년 1월 법적으로 독립기관이 되었다. 현재 네덜란드 통계의 

95%를 생산하는 집중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다.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네덜란드는 핀란드 및 독일과 같이 지표 전반에 

대한 일목요연한 서비스보다는 주요 지표체계를 통해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적인 지표체계에는 녹색성장(green 

growth), 경기순환시계(business cycle tracer), 지속가능영역(area of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있다([그림 3-4] 참고). 

○ (지속가능영역과 지속가능발전) 두 지표체계는 거의 동일하며, 네덜란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성 모니터(Sustainability Monitor)의 

핵심적인 두 축이다. 전자는 56개 지표로 구성된 개념 분류(conceptual categorization)인 

반면, 후자는 126개 지표로 구성된 주제 분류(thematic categorization)의 성격을 갖는다

(UNE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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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분류는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의 삶의 질, 나중

(later)을 위한 자원, 국제적 차원(elsewhere)으로 분류된다. 3개의 차원은 다시 여러 

개의 지표로 구성되는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 주제 분류는 1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웰빙, 기후와 에너지, 지역 환경의 질, 

생물다양성 및 경관, 건강, 주택 및 주거환경, 이동성, 안전, 사회 참여 및 신뢰, 

교육과 지식, 복지와 경제, 재정 지속가능성, 무역 및 원조, 불평등이 여기에 해당

한다. 

  - 의회의 ‘복지 정의에 대한 임시위원회(Temporary Committee on a Board Definition 

of Welfare)’는 그간 세 차례(2009년, 2011년, 2014년)에 걸쳐 공표해 온 네덜란드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를 웰빙에 대한 모니터(Monitor of Well-being)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기타 지표체계) 녹색성장 지표는 환경효율(environmental efficiency), 자연자산기반

(natural asset base), 환경적 삶의 질(environmental quality of life), 정책대응 및 경제적 

기회(policy response and economic opportunities) 영역 하에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순환시계는 경제영역 하위의 금융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DGs 지표) 네덜란드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네덜란드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

하는 보고서(‘Measuring the SDGs: An Initial Picture for the Netherlands’)를 발간

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일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웰빙 

추구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그간의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을 수정 중에 있다. 

[그림 3-4] 네덜란드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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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고서에서는 SDGs 지표를 두고 CES(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s) 프레임

워크에서 선정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비해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며, 경제·사회·

환경 간의 상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 (지표체계 조정) 지표체계는 정책수요에 따라서 작성되며,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조정기제가 별도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럽

통계처(Eurostat)의 가이드라인이나 지표작성과정에서의 선정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 뉴질랜드

○ (통계청 특징) 뉴질랜드 통계법(Statistics Act 1975) 6조 1항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장관의 서면 승인 없이 기존 조사를 변경하거나 다른 통계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통계 생산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통계청이 

가지고 있고 인구·고용 등 사회 통계, 소비자물가·가격지수·GDP·국민계정 등의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환경 영역 등 거의 모든 통계를 직접 생산하고 

있어 뉴질랜드는 집중형 통계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섹션의 

Snapshots of NewZealand 하에서 뉴질랜드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뉴질랜드 발전지표(New Zealand progress indicators)와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 분류체계로 경제지표

(Economic indicators)가 있다([그림 3-5] 참고). 

○ (발전지표) 뉴질랜드 발전지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how well we are 

living),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되고 있는지(how resources are being distributed 

and used),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고 있는 것(what we are leaving for future 

generations)을 살펴보기 위해 구축되었다. 

  - 경제·사회·환경의 3개 영역 하에 16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영역 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경제사회, 경제환경, 사회환경이라는 중첩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표 동향을 긍정(positive), 중립(neutral), 부정(negative)으로 평가하여 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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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발전지표는 지속가능발전 접근을 활용한 뉴질랜드의 발전 측정: 2008(“Measuring 

NZ’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orach: 2008’)에서 제시된 85개의 

지표 중 대표적인 16개를 선정한 것이다. 이것은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에서 언급된 

지속가능발전정의를 품고 있는 Framework for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와 

관계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Monitoring progress towards a sustainable NZ(2002), 

Review of the Monitoring progress towards a sustainable NZ report(2003)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이후 뉴질랜드의 발전(Progress)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해 SDI 지표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SDI 지표에 관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접근법을 활용한 

뉴질랜드의 발전에 관한 주요 결과: 2010(Key Findings on New Zealand’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2010)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서비스

하였다.11)  

○ (사회지표) 뉴질랜드 사회지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용한 사회통계를 제공해

주며, 사회통계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웰빙(people’s lives and their well-being)을 

묘사한다고 설명한다. 

11) 뉴질랜드 통계청은 지속가능발전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정에서 스위스 MONET팀의 지원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 3-5] 뉴질랜드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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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지표는 건강, 인지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 교육, 노동시장(labor 

market),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정부에 대한 신뢰와 참여(trust an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문화와 정체성(culture and identity), 여가와 문화(leisure and arts), 

개인안전과 보안(individual safety and security), 사회교류(social connections)의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발전지표와 사회지표 간 관계) 두 지표체계 간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중복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발전지표 사회영역 하의 가처분 소득(disposal income) 지표는 

사회지표 생활수준 영역의 개인당 가처분 소득 지표와 일치한다. 또한 발전지표 

사회영역의 실업률 지표는 사회지표 노동시장 영역의 실업 지표와 중첩된다. 

마. 스위스

○ (통계청 현황) 스위스 통계청은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소속이다. 

통계청을 포함한 40개 부처 및 외부 기관에서 공식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통계청 산하 지방사무소는 없지만 주요 주(cantons) 및 

지방정부에서 지역별 통계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분산형 구조는 필연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위스 통계청은 중앙 통계기관으로써 통계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위원회를 총괄 및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림 3-6] 스위스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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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스위스 통계청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처럼 

통계와 구별되게 지표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주제별 통계 영역(Look for 

statistics)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관련 통계와 지표가 함께 제시되는 식이다. 이에 

따르면, 통계섹션의 지속가능발전 영역에 MONET(Monitoring Nachaltiger 

Entwicklung : Monit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지표체계를, 교차 주제 섹션(cross 

sectional topic)에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입법안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체계를 

운영 중이다([그림 3-6] 참고). 

○ (MONET) ‘지속가능발전 전략(2000)’에 따라 통계청이 환경 및 국토 담당부처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체계이다. Monet는 현재 

SDGs를 고려하여 2016년에 개정을 진행하였다. 내·외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스위스 맥락에 맞게 SDGs 모니터링을 위한 MONET 

시스템을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CES, 2017).

  -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개념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연방 정부의 핵심가치인 사회

통합, 환경적 책임성, 경제적 효율성 영역으로 재구성하고 하위 12개 주제 영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총 73개의 지표로 측정된다.12)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의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17개의 핵심지표(key indicators), 글로벌 차원에서의 SDI 9개 및 

SDGs 지표 48개가 포함되어 있다. 

 
  - 한편, 지역 수준(Sub-national level)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인 ‘Cercle Indicateurs’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 (삶의질지표) 지속가능발전의 특정 측면, 즉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지표 시스템인 

‘City statistics’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유럽의 새로운 도시 

의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일부인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action)을 발전

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CES, 2017).

  - 스위스에서 ‘삶의 질’ 개념은 OECD “How’s Life”에 기초하고 있으며, 도시 수준

에서 다양하고 상호 연관된 차원에서의 인구집단의 웰빙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 12개 세부영역은 생활환경(living conditions), 건강,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교육 및 문화(education and culture), 연구 및 기술(research and technology), 일(job), 경제제도

(economic system), 생산과 소비(production and consumption), 이동 및 운송(mobility and transport), 에너지 

및 기후(energy and climate),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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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표는 11개 영역 3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소득과 일(income and 

jobs), 주택상황(housing conditions),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 개인 보안(personal security),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동성

(mobility), 문화와 여가(culture and leisure), 경제적 맥락(economic context), 인구 통계

맥락(demographic context)이다. 

○ (지표체계 조정) 스위스 통계청 또한 지표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지표 선정 및 

개발이 정책입안자와 통계담당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또한, 현재 지표 체계의 목적, 차이점, 요구사항, 구성방법, 시스템의 한계 

및 이점, 담당자, 준수해야 할 규칙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작성 중이며, 2018년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바. 프랑스 

○ (통계청 특징) 프랑스는 중앙통계기관인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에 많은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집중형 성격이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통계개발원, 2009). 

  - 프랑스 국가통계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통계정보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Statistical Information, CNIS), 공식통계서비스(Official 

Statistical Service, OSS), 공식통계당국(Official Statistical Authority; ASP)이다. 

CNIS는 ESAC(Europe Statistical Advisory Committee, ESAC) 카운터파트너로 자문

역할을 하며, 통계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컨설팅 포럼이다. OSS에는 INSEE와 

각 부처의 통계기구가 관련된다. ASP는 ESCAB(European Statistical Governance 

Advisory Board)의 카운터파트너로 European Statistics Code of Practice와의 일치를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INSEE는 자료수집, 공식통계생산, 자료분석 등을 맡고 있는 OSS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정은 능력있는 스태프의 채용, 타부처와의 

인사교류, 통계프로그램 위원회, 노하우의 교류 등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프랑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지표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색 등을 통해서 프랑스의 경우 

새로운 부 지표(new wealth indicators) 및 SDGs 지표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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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부 지표)  2015년 4월 13일 법안 통과와 함께 프랑스는 새로운 10개 부의 

지표(new wealth indicators)를 갖추게 되었다. 고용, 투자, 국가 부채, 보건, 불평등, 

교육, 환경보호, 인지된 웰빙(perceived well-being)을 다루는 이 지표들은 GDP를 

넘어선 발전을 측정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 이 지표들은 2030의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의 프랑스 

버전인 국가 개혁 프로그램(national refrom programme)과 일치한다(HLPF, 2016).

○ (SDGs 지표) 프랑스는 SDGs 지표 개발 과정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현재 INSEE는 SDGs 글로벌지표를 분석하고 국내 가용성을 검토하여 2017년 3월에 

110개 지표에 대해 INSEE 홈페이지에 엑셀형식으로 보고하였으며 매년 업데이트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 이탈리아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지표체계) 이탈리아 통계청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지표는 웰빙과 SDGs이다. 이 지표들은 통계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중간에 있는 배너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그림 3-7] 이탈리아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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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 지표) 이탈리아에서는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표체계인 bes(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를 개발하였다. 2010년에 처음 

작성된 bes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12개 영역 130개 지표로 구성된다. 

   - 12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건강(health),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hips), 정치 및 제도(politics and institutions), 보안(security),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경관 및 문화유산(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환경

(enviroment), 연구와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s),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 (SDGs 지표) 17개 목표별로 이탈리아에서 가용가능한 지표들에 관하여 지표값, 

출처, 조사명, bes와의 중복여부, 지표정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 영국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영국 통계청도 별도의 포털이나 카테고리를 

통해 지표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주제별 통계섹션에 통계와 함께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림 3-8]에서 보듯 인구 및 커뮤니티 섹션 아래에 웰빙 

지표가 있다. 이와 함께 SDGs 지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사실, 영국은 SDI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SDGs 등장과 함께 공표가 중단되었다. SDGs, SDI 그리고 웰

빙 지표 간 중복적인 측면으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것과 SD에서 SDGs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림 3-8] 영국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184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Ⅵ권

○ (웰빙지표) 영국 통계청은 국가 웰빙을 일 년에 두 번 측정하고 있다. 10개 영역 41개 

지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개인웰빙(personal well-being), 우리의 

관계(our relationships), 건강(health), 하는일(what we do), 사는 곳(where we live), 개인

금융(personal finace), 경제(the economy), 교육 및 기술(education and skills), 거버넌스

(governance), 자연환경(the natural environment)이다. 이 중 개인웰빙, 경제웰빙, 

환경계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 중이다. 

  
○ (SDGs 지표) SDGs 이행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SDGs 관련 예비 보고서 “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향한 발전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How should the UK 

report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summary of responses 

from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를 발표하였고, 2017년 말에 SDGs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공표할 계획이다.

자. 아일랜드

○ (지표 서비스 현황 및 주요 지표체계) 아일랜드 통계청에서도 지표에 관한 별도의 

서비스 채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지표 분석보고서를 관련 영역에 게재한 

정도이다. 일반 통계 간행물(general statistical publication) 영역에서 Measuring Ireland’s 

Progress 보고서를, 환경영역 하에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환경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 environmental indicators)에 대한 보고서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3-9] 아일랜드 통계청 지표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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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지표) Measuring Ireland’s Progress는 5개 영역 58개 지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영역은 사회(16개), 경제(20개), 환경(9개), 교육(8개), 건강(5개) 영역이다. 이 보고서는 

2015년까지 발간되었다. 

○ (환경지표) 대기(air), 온실가스 및 기후 변화(green house and climate change), 물

(water), 토지활용(land use), 에너지(energy), 교통(transport), 쓰레기(waste), 생물

다양성과 유산(biodiversity and heritage), 환경경제(environmental economy)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SDI) 이 지표체계는 A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Ireland에 근거하여 

아일랜드 통계청에서 개발하였는데, Measuring Ireland’s Progress와 환경지표를 

보완한 것이다. SDI는 글로벌(국제비교), 경제, 사회, 환경영역 하에 5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13)

차. 시사점 도출 

각국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하는 용어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웰빙(삶의 질) 혹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축으로 지표체계가 작성 및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14)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흐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Beyond GDP 측정이다. GDP를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측정이 한계에 직면

하면서 웰빙이나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종합한 것이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이며, OECD 등에서 웰빙 측정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흐름은 SDGs이다. SDGs는 UN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Rio+20회의, ’12.6.)와 UN 사무총장 주도의 Post-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작업 논의가 통합되어 합의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의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개념은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 및 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진화하였다. 2012년 6월에 개최된 Rio+20 회의에서는 

SDGs 수립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이어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목표 및 세부목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MDGs가 종료된 이후 후속 목표의 

13) 현재 SDI가 Measuring Ireland’s Progress를 대체하는지는 불분명하나, 후자는 2003~2015년까지 매년 발간되다가 
2016년 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SDI 보고서는 2년 주기로 발간되며 현재 2017년 자료가 발간된 상태이다. 

14)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웰빙, 스위스 및 한국에서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웰빙은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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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논의하던 UN 총회 논의와 통합되면서 2015년 9월 SDGs가 채택되었다.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두 가지 흐름 모두 혹은 어느 하나의 흐름을 국가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2년 Rio회의의 산물인 SDI는 환경에 초점을 

두었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SDGs의 등장에 따라서 각 국가는 SDI와 SDGs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15) 

먼저, 웰빙과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로는 핀란드와 스위스가 

있다. 핀란드는 두 지표체계 모두 국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스위스는 도시 

지역에 한정한 삶의 질 지표를 수립 중이다. 웰빙을 다루는 국가는 영국,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는 국가는 독일과 아일랜드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을 웰빙으로 전환하는 

권고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웰빙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통합한 bes 지표체계를, 

프랑스는 Beyond GDP 흐름을 이어받아 새로운 부 지표를 개발하였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을 근간으로 한 발전(progress)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SDI에 SDGs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SDGs를 반영하여 SDI를 

재조정한 경우는 독일, 스위스, 핀란드(예정), 글로벌 수준의 SDGs 지표의 국내 통계 

가용성을 평가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아직 국가적인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네덜란드와 영국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경우 기존 

지표체계가 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태도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나 독일처럼 기존 지표체계를 새롭게 변형하는 경우도 있고, 영국처럼 유사한 

개념의 등장으로 하나의 지표체계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과정에 명확한 법적 근거나 내규(regulation)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문에 응답한 5개국 

모두 통계청 내 지표작성과 관련된 내부 규정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지표체계는 

정책 수요에 따라서 작성되며 이에 따른 정책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조하였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좀 더 상위 지역단위인 유럽통계처 차원에서 작성된 지표

작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할 것으로 

유추된다.16)

15)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설,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중이다. 이 지표체계는 유엔 지표 체계를 근간으로 하며,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 및 관리 중이다. 2006년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사회·환경·경제 
3개 분야의 77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개정 등을 거쳐 현재 84개 지표체계에 

이르고 있다. 향후 SDGs의 반영여부가 관건이다.  
16) Towards a harmonised methodology for statistical indicators(part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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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내외 공론화 결과  

청내 TF팀은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지표체계 조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이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워크숍 결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워크숍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재열 교수는 지표체계 간 조정이 중요한 이유를 

시대적 측면과 거버넌스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주요지표 

및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등은 풍요의 역설 속에서 등장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표체계들은 경제·사회·환경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역은 지표체계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 수준의 웰빙, 

국가 발전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표체계 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국제적인 분위기 등을 반영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개인과 사회 수준의 웰빙을 측정하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표체계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고 주관적인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웰빙계정(National 

Wellbeing Account)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한국의 지표체계는 그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념적 수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수준에서는 유연(flexible)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연구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 안에서 지표체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표체계 조정은 집중형 통계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한국의 통계청은 이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준 교수는 통계청이 지표 활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통계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통계 이용자가 정부, 학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면서 ‘명분’과 ‘책임’이 필요한데, 책임은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표현되므로 지표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명분’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플랫폼과 달리 공공영역에서는 경쟁을 통해 조정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표의 경우 통계청에서 통합이나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핵심은 지표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며, 서비스되는 과정에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기반으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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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삶의질지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 등 국제적인 논의에서 촉발되었지만 국내적

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만들어 졌으므로 향후 지표조정 과정에서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구체화하여 전달

될 수 있도록 지표를 체계화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종호 박사는 SDGs 글로벌지표의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기반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현재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녹색성장과 그 위상관계를 재정립하는 법, 제도적 개편이 논의 

중이며,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이후 지표 개발 과정에서 국가

주요지표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관계를 재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청내 토론자로는 사회통계기획과와 통계정책과에서 참여하였다. 사회통계기획과에

서는 사회지표는 삶의질지표를 거의 포괄하고 있어서 사회지표와 삶의질지표를 조정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다만, 미시적인 차원에서 중복되는 지표를 

세밀하게 통합,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통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지표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표통합 및 

조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내부 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구축하여 

지표를 관리해야 함을 부연하였다. 

통계정책과에서도 지표체계의 경우, 승인통계만큼 엄격한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정책 활용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통계청은 정책수립, 집행 및 평가 과정에서 통계구비

여부를 점검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향후에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도 

반영, 확대하고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 통계 뿐 아니라 

지표체계까지 확대 반영하려면 대표성 있는 지표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편 방안의 큰 방향에 대해 공감,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개편 방향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정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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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표체계 개선방안

1. 지표체계 간 개념비교

가. 접근법에 따른 관리방안의 이원화 

지표체계를 유형화하는 일은 명쾌하지 않으나 보편적으로 가장 통용되는 접근법은 

개념적 접근법과 정책적 접근법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UN, 2009). 개념적 접근법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지표를 조직화하는 것을 뜻하며, 정책적 접근법은 

목표(goal)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조직하거나(goal based framework), 

주요한 이슈나 문제점 위주로 지표를 조직화(issue based framework)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작성 혹은 서비스 중인 지표체계 중 명백하게 개념적 

접근법에 속하는 경우는 없다. 인과관계에 따른 지표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원인에 해당

하는 구조적인 혹은 과정적인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작성 중인 지표체계는 대부분 

결과 혹은 성과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체계의 

작성목적이 구체적인 정책에 기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 접근법과 정책적 접근법이라는 구분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e-나라지표 및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정책적 접근법에 근거한 

지표체계인 반면에 이외 다른 지표체계 예컨대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국가주요지표는 

개념적 접근법에 좀 더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지표체계는 구성 당시 이론적인 

통계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SDGs 지표의 경우, 정책적 접근법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삶의질지표나 국가주요지표의 작성목적과 더 

가깝다는 측면에서 개념적 접근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정책적 접근법에 속한 두 지표체계는 정책의 생성과 소멸에 따라서 지표체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표체계 간 관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적다. 반면에 개념적 접근법에 속한 지표체계는 이론적인 위상관계 정립이 가능하다. 

나. 지표체계 간 개념적 위상관계에 따른 조정방안

먼저, 이론적인 발전 경로를 추적하여 과연 각 지표체계에서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보았다. GDP 한계가 직시된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 및 

환경 영역에서의 지표체계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현 세대 이후 다음 세대까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의 경우 현세대의 경제·사회·환경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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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관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SDGs는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경제·사회·환경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협력분야도 

강조하고 있어 가장 포괄적인 지표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고).

이는 OECD의 발전 프레임워크 속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그림 3-10] 참고).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사회가 추구하는 최종목표를 개인의 웰빙으로 두고 이것을 지지하며 

영향을 미치는 문화, 경제, 거버넌스까지를 포괄하는 인간체계(Human System)와 글로벌한 

환경의 생태체계(Ecosystem)의 두 영역으로 전체 사회를 구분했다. 물론 인간체계와 생태체계 

상호간에 자원관리(Resource Demand)의 흐름과 생태자원과 서비스 제공(Ecosystem Services)의 

흐름으로 서로 연결된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이재열 외, 2016).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에서 도출된 현재와 미래세대에 대한 개념이 결부된다.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세대 간 개념이 들어가 있다. 

구분 
경제 사회 환경 다른 

국가
(개도국)현세대 다음세대 현세대 다음세대 현세대 다음세대

GDP ◎ × × × × × ×

삶의질지표 △ × ◎ × △ × ×

사회지표 ○ × ◎ × ○ × ×

국가주요지표 ◎ ○ ◎ ○ ◎ ○ ×

SDGs ◎ △ ◎ ○ ◎ ○ ○
녹색성장 ◎ ○ × × ◎ ○ ×

e-나라지표 ○ × ○ × ○ × ×

<표 3-2> 각 지표체계가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 

[그림 3-10] OECD 발전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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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틀에 따라서 현재 통계청 내 주요 지표체계 또한 개인적 수준의 삶의 질과 

국가 수준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사실 삶의질 

지표 이외에도 사회지표와 국가주요지표 모두에 녹아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각 지표

체계를 삶의 질과 발전, 개인과 국가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기능적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지표는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양 스펙트럼에서 

중간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지표의 발전과정을 보면 사회지표가 삶의 질 지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지표의 내용적 관계를 보더라도 둘은 매우 밀접하다. 삶의질

지표는 성과중심의 8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사회지표는 삶의 질을 포괄하여 

사회변화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과지표뿐 아니라 투입, 과정 지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삶의질지표는 사회지표의 부분집합의 성격을 갖는다. 향후 지표

체계 조정 과정에서는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의 통합이 핵심적 쟁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발전 측면에서 살펴보자. 현 지표체계 중 그 수준이 거시적인 경우는 

국가주요지표이다. 국가주요지표는 국가발전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인데, 

향후 지표체계 조정 과정에서는 국가발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이 일환으로 

현재의 국가주요지표를 국가발전지표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가

주요지표는 지표명 자체에 해당 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으며, 

주요 지표라는 수단적 의미의 지표명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물론 SDGs 지표는 국가주요지표가 포괄하고 있는 현 세대 및 다음 세대의 경제, 

사회, 환경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 또한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SDGs의 이행과 관련한 국가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두 지표체계의 통합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또한 SDGs 지표는 

환경부에서 작성 중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의 개선 안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 지표체계의 효율적 서비스 방안

현재 한국 통계청의 지표포털은 개별지표가 아닌 지표체계 중심의 서비스이다. 국가

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의 4가지 지표체계에 대한 설명과 영역별 

구분 및 영역 하위에 속하는 개별지표에 대한 메타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혼란은 지표체계 간 명확한 구분의 어려움과 개별지표에 대한 접근의 

제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박영실 외, 2017). 그런데 해외사례를 통해 파악

할 수 있었던 점은 통계, 지표, 지표체계, 지수의 개념 및 서비스 방식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는 국가가 드물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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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한국과 유사하게 별도의 지표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 정도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용어 검색을 하지 않고서는 쉽게 찾기가 힘든 구조였다. 핀란드는 개별

지표와 지표체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지표체계의 

목적과 구성영역, 지표 수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표체계에 속한 

지표는 개별지표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개별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정의, 계산방법, 

시계열그래프 등의 메타정보가 함께 제공되고 있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논리구조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 

이와 함께 지표포털에서 고민해 볼 점은 지표에 근거한 스토리맵이다. 지금까지는 

지표의 변동추이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었다면, 향후에는 좀 더 시각적으로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적용한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지표체계의 

상당수가 정책에 근거해서 작성되어 정책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6절 향후 계획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 연구에 이어 지표체계 간 효율적인 조정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 검토 및 청내 TF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인 수준의 삶의 질과 국가수준의 

발전이라는 두 축에서 지표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 업무와 행정 업무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의 통합, 그리고 국가주요지표의 발전지표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별지표 수준에서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박영실 외(2017)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는 지표체계 간 동일 지표의 

비일관성문제였다. 예컨대, 동일 지표임에도 지표명이나 지표원천, 값 등에서 차이가 

있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표체계 간 조정과정에서 표준화를 염두해 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표체계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통계청 내에는 국가주요지표 등의 종합 지표체계 이외에도 일가정양립지표, 지역사회지표, 

고용의 질 지표 등 다양한 주제지표가 있다. 이러한 지표체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내 지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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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표체계 작성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지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근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의 강조로 향후 지표 작성 및 활용이 더욱 증가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지표체계 작성에 관한 명확한 가이던스가 없어 지표를 작성 및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표체계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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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해외 설문조사 주요 항목 

1. The procedures of developing and servicing indicator system
1-1. What kinds of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s has of Statistics Finland developed and 

provided?
cf. Indicator system means the system which tells a single story from several individual 

indicators,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 encompasses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spects without being limited to certain topic areas

1-2. What procedures does of Statistics Finland follow in deciding to implement a certain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 If you have any explicit regulations or implicit internal 
procedures, please tell us about their detailed contents.

cf. The Statistics Korea acknowledges certain survey or administrative data as official statistics 
as long as they successfully undergo the certification process. However, there is no 
certification procedures regarding indicator systems.

1-3. In what procedures are the services for the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s of Statistics 
Finland provided? What procedures do you follow in making any revision or change in the 
comprehensive indicator systems?

1-4. When any government agency other than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develops and 
provides indicator systems, is the consultation with your office required in the process?

1-5. Do other government agencies provide the indicator systems similar to those provided by 
your office?

2. Selecting and managing individual indicators
2-1. Do you have any explicit regulations or implicit internal procedures on selecting 

individual indicators, standardizing data calculation methods, and disseminating related 
information? If so, please tell us about their detailed contents.

cf. Please tell us how the official indicators of your country, such as Gini coefficients or 
employment rate, are selected, calculated, and provided to the public.

3. Other issues regarding indicator system
3-1. Based on your experiences so far, please tell us about the issues which require special 

attention in developing, managing, and coordinating indicator systems

3-2. Even though of Statistics Finland does not have any indicator system and/or related 
procedures, please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s in which you felt that it wa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indicator systems in systematic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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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www.stat.fi/index_en.html

주요 지표체계
http://www.findikaattori.fi/en#_ga=2.238793480.987707060.1505868111-1364532440
.1505868111

연락처
tel. +358 29 551 2220
info@stat.fi

핀란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우측 하단 배너를 통해 지표대표사이트(Findicator)로 이동

- 영역별로 개별지표를, 지표체계로서는 SDI와 웰빙지표를 소개 

<부표 3-1> 핀란드 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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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영역(Economy)을 선택하면 관련 지표들이 펼쳐지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지표의 

시계열자료, 출처, 정의 등을 볼 수 있음 

- 전체지표(All Indicators)를 선택하면 주제와 상관없이 모든 지표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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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는 8개 영역, 39개 지표로 구성 (39개 지표 중 24개는 전체지표 또는 핀란드 통계청 내의 
자료로 연계되고 10개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지만 5개는 연계가 되지 않음)

- 웰빙지표는 8개 영역 23개 지표로 구성



200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Ⅵ권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EN/Homepage.html

주요 지표체계 Shor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ization, Burocracy costs

연락처 +49 611 75 2405 

- 영역별 통계와 함께 별도의 지표 카테고리에서 지표체계를 제시 : 단기지표(Short term 
indicators),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세계화지표(Globalization 
indicators), 관료제비용(Burocracy costs)

- 단기지표는 경제발전을 모니터할 수 있는 20개의 지표로 구성

<부표 3-2> 독일 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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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는 UN 차원의 SDGs와 유럽통계청 차원의 SD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지표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제공

- 세계화지표는 공식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경제 관계(external economic relations), 기업, 운송 및 환경 분야로 구분

- 관료제비용은 정부 규제 및 입법 프로젝트 관련한 지표로 관료제 축소와 과도한 새로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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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cbs.nl/en-gb

주요 지표체계 Green Growth, Areas of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연락처 -

-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sed) 섹션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 지속가능성(Areas of Sustainability),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제시 

<부표 3-3> 네덜란드 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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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 영역은 14개 분야 및 126개 지표로 구성



204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Ⅵ권

- 관련 지표에 대한 동향을 뉴질랜드 내에서는 왼편의 화살표 색과 방향으로 표시하였고, EU 
국가 비교에서는 오른편에 원의 색으로 표시   

- 지속가능발전은 3개 영역 56개 지표로 구성

- 세부적으로는 측정 대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표에 대한 통계값과 장기 추세(long term 
trend)를 포함한 그래프, EU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순위값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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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stats.govt.nz

주요 지표체계
New Zealand progress indicators, New Zealand social indicators, Economic 
indicators

연락처
tel. +64 4 931 4600
info@stats.govt.nz

-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주소 : www.stats.govt.nz

- NZ progress indicators, NZ social indicators, Economic indicators 세 개의 지표체계 제시 

<부표 3-4> 뉴질랜드 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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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Z progress indicators는 경제, 사회, 환경 영역으로 구분되어지고 서로 중첩되는 영역을 원그래프를 
활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을 했으며, 각 지표 동향을 긍정(Positive), 중간(Neutral), 부정
(Negative)으로 표시

- 뉴질랜드 사회지표는 건강, 차별, 교육, 노동시장, 정부에 대한 신뢰와 참여, 문화, 여가문화, 
개인안전, 사회관계 9개 영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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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EN/Homepage.html

주요 지표체계 SD(Monet, Cercle Indicateurs), City statistics((Quality of life)

연락처 -

- 메인 > 통계 검색 > 지속가능발전 > Monet(SDGs 모니터링) 
- 또한 지역 수준(Sub-national level)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인 ‘Cercle Indicateurs’를 개발, 운영 중임

<부표 3-5> 스위스 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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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T에서는 지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표의 개선, 악화를 수치 비교를 통해 화살표 

아이콘으로 표현(프랑스어, 독일어 서비스)

- ‘City statistics’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초점을 둔 지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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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insee.fr/en/accueil

주요 지표체계 Sustainable Development-Environment

연락처 +33 (0)9 72 72 4000.

- 통계영역이 경제·경제전망·국민계정, 인구, 소득·구매력, 생할수준·사회, 노동시장·임금, 기업, 
도시 및 국가계획, 지속가능발전·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 통계 및 해당되는 
지표를 작성하여 서비스

- SDGs는 지속가능발전·환경영역에서 작성

- SDGs는 지속가능발전·환경영역에서 작성하고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 

<부표 3-6> 프랑스 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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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표에 대한 글로벌지표와 국내 통계값을 엑셀파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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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istat.it/en/

주요 지표체계 BES(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연락처 tel. +39 06 46731, dcit@istat.it

- BES(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배너 클릭해서 접속

-웰빙측정(Well-being measures), SDGs 두 개의 지표체계로 구성

<부표 3-7> 이탈리아 지표 홈페이지 



212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Ⅵ권

- 웰빙측정(Well-being measures)은 12개 분야로 나누어짐 

- 12개 웰빙 분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분야 밑으로 여러 하위지표들에 대한 리스트 및 해설이 
나와있지만 하위지표에 대응하는 지표값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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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각 목표별로 이탈리아 가용가능한 지표들에 관하여 지표값, 출처, 조사명, BES와 중복

여부, 지표정의 등을 DB형식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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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ons.gov.uk/ 

주요 지표체계 Well-being, (SDIs ⇨ SDGs)

연락처 SustainableDevelopment@ons.gov.uk

- Home > People, populacation and community > Well-being

- 웰빙과 관련된 데이터셋 : 국가웰빙 일 년에 두 번 측정(10개 영역, 41개 측정지표)

<부표 3-8> 영국 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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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과 관련된 간행물 : 영국의 개인 웰빙, 경제웰빙, 영국환경계정

- 홈페이지에서 SDIs는 Well-being의 하위 카테고리에 위치

- 2014년 통계청(ONS)에서는 환경, 식량 및 농무부(Defra)의 요청에 따라 매년 7월 SD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를 업데이트하고 게시하는 역할 수행해 왔음

- 12 개의 헤드라인과 23개의 보충 지표(영역)가 있으며, 각각의 지표(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25개와 41개의 통계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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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s 발행 중단 결정

- Home > About us > What we do > Programmes and projects에서 SDGs 진행 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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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cso.ie

주요 지표체계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nvironmental Indicators

연락처 tel. Reamonn McKeever + 353 1 4984212,  environment@cso.ie

- 홈페이지 Statistics >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reland 2017, Environmental Indicators Ireland 2016 두 개의 

지표체계로 구성

<부표 3-9> 아일랜드 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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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는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짐. 글로벌은 7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일랜드를 포함한 EU와 다른 대륙들과 비교할 수 있음  

- 환경지표는 대기,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물, 토지사용, 에너지, 운송, 쓰레기, 생물다양성과 
유산, 환경경제 9개 영역 87개 지표로 구성


